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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성선을 허물어라 

내가사흘안에 다시 세우겠다 

(요한 2, 19). 
북 옴 : 요 한 2, 13-25 천 주 교 전 추 교、‘구 훌 보 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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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폭한 청소부 

김 영 심 신부 

-우리는 하느닝의 절대권을 안정하고 모든 것 위에 
숭배하는가 ? 아니연 하느념을 우리 맘대로 이용만 하려 
드는가?-
이 세상은 하느녕 대신 다른 우상 신올 숭배한다. 돈 

이나 채물을 하느닙 자리에 앉혀놓고 동울 위해서라면 

우슨 얼이라도 하는 세상이 됐다. 세태는 어느 누구도 
남을 위하여 희생할 생각이 없￡며 오히려 남울 이용하 
여 자기 이 익올 추구하는 극도의 이기성이 알게 오르게 
인깐 마옵속에 자리잡고 있다. 
오늘 복음을 보면 성천안에 까지 이렌 물이 들었기 때 

운에 예수닝은 생천 처음 폭력척 챙통A로 블만큼 캉한 
태도로 성천안올 쩌꿋이 대청소 하신다. 이렇게 그리스 
도는 인간이 동， 재물을 숭배하는 것보다 하느넙의 철대 
권올 안정하도록 한다. 오칙 자신만이 우리 가 하느넙올 
만나 벌 수 있는 유일한 장소(성천)이며， 법률이며 인간 
올 사랑하는 하느닝 계약의 표시임올 드러내신 다음 “성 
천을 허물어라， 내 가 사흘안에 다시 세우겠다”고 권위있 
케 가르치신다. 하느닝 아버지의 뭇을 이루기 위해 자신 

이 /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흩 후에 부활하시 겠다는 가료 
청이다 . 

체 우리는 사순절 동안 그리살률 철저히 본받아 그분의 
축음과 부환의 신비속에 살아야 한다 . 
주인이 조롱과 멸시를 받는데 그의 종이 대정을 받올 

수 없고 스승이 창피， 오욕 뭉 수모를 당했는데 그의 제 
자가 어찌 칭찬만을 받겠는가? 그리스도께서 작은 자 
들， 노동자들과 사귀셨는데 그의 제자들 역시 위안들，고 
판들， 가진자들만 사궐 수 없다. 그리 스도께서 힘든 노동 
을 하셔서 지쳐 있는레 참펀 제자라연 어쩌 안일한 생활 
만 할수 있는가 ? 
개인척으로 복을 발겠다든가， 나만 천당에 가겠다는 

이기심을 버리고 한 순깐 한 순간 어느 꿋에든 만냐는 
모든 이들 속에서의 생활이 하느닝 중성의 생활， 남올 

￥ 위하는 생활로 바뀌지 않는다면 백언 고백성사 파야 아 
우 소용이 없다. 

(상판 주업신부) 

--

솥쩔했 빚 갚아야지 
우리 냐라의 외 채 규모가 작년말 현재 432억 달러 로， 
주요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4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. 
딱라서 외채 이자 지급액만도 최근에는 연간 40억 달러 
수준￡로 크게 늘어 났다고 한다. 우리의 개념￡로 환산 

해보면 외채는 34조 5， 600억윈이고， 작년에 지급펀 。l자 
는 3죠 2천억 원이 다. 우러 나라의 긍년도 예 산이 11조 
3， 900억원이니 ， 우리가 진 맺이 얼마냐 큰 돈안가 짐작 

이 가리라. 
이에 정분는 상각한 외채 부담을 얼고 국제수지 적자 

블 쩍정수준에서 방어하기 위해 원유 • 곡물 • 원옥 둥 주 
요 수업 원자재의 수업을 억제하고， 수출 금융의 융자만 
가블 안상하는 한펀， 몽우원의 해외 출장비와 해외유학생 
들의 유학경바 한도를 축소시키기혹 혔다. 또 소비조장 

척안 TV의 과대광고와 호화우대 둥을 검소한 방향A후 

유도하고， 그동안 외화지출이 않았던 위성중계도 줄여 
가기로 했다. 

국민 개개인이 80만원팔의 엇을 지고 있는 마당에 이 
탈리아제 7백만원짝리 소파가 웬말인가 ! 1백 10만원짜리 
순금 장식이 붙운 칭대， 3백만원짜리 대리석 식탁， 어란 
이들의 지우개와 필통에서부터 간장 펀장 둥의 조미료까 
지 외래풍이 판올 치고 있는 현상， 이릎 우어라고 설명 
해야 하는가 ! 지난 선거해 야당이 지척했먼대로 호화판 
파티률 벌여야 국제적무로 나라 체연이 선다는 말인가 ! 
한마머로 정 책에 큰 운제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. 외 
제상표나 좋아하는 ‘국민들의 사치풍조에도 운제가 없는 
것은 물흔 아니다. 
외국빚에 대해 서 걱정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， 우리 

참으로 걱 정해야 할 일이 있마. 내 찰웃으로 하느넙파 
이웃에케 진 벚이다. 이 사순철에 내 잘웃과 우판성￡로 
인한 엇과 이자，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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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I 너 희 는 그의 말을 잘 들어 라 마르코 9 : 7 (마태 17 : 5) 찌 
이 말씀은 예수의 변모(짧鏡) 장연 가운데 나요는 내용안데 ， 예수의 변모는 예수 생애 중에 가장 특 ! 

I 기할만한 사건 중의 하냐이다. 이것은 베드로의 대 (大) 고액 직후， 예루살렘 마지악 여행 직 전에 있었 ; 

;-에-던 일이마. s 변모(離)는 그저 「핸」라기 보마 오히려 예수의 「원 (原) 모습이 드러 냥 것」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’ 
마. 실은 예수가 사랑의 모슐을 하고 있었만 것이 「변모」였다 . 이제 원 (原)모습A로 돌아가는 장띤이 { 

I . 그것 이었다. 이것은 인간의 「가연」 이 벗겨진 것에 지 냐지 않는마 ’ 그의 말을 잘 들어라」 변오의 의의 ， 옥척 에 대해서 많윤 설 (짧)이 있다. 그러냐 그것은 배타석안 ; 
l 것 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것A로 위대한 사실을 설명하려는 데 있다 . 
L1 모세， 앨리야는 구약을 대표한다. 그들이 예수와 즐겁게 이야기를 냐눴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。 
r\ 구약과 완천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올 일러준다. 두 사랑은 사라지고 예수만이 낭았다고 하는 것용 결국 .. fi ’ 빼ξ 「그의 말을 잘 들어라」고하는 「소리」에 귀결되는데， 예수의 복음이 구약의 완성이라는 것을 일러준다 11{ 

trγ"1l 01 것。1 변모(짧鏡)의 가장 중대 한 의의 이 다. 모세 율뱅은 예수 얀에서 성취되 었고， 예 언자들의 예언 내 { 

! " 11 \\ 용은 예수 안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(요한 L 45 : 로마 8, ‘ 3) . 
i 맡콰느넥 우리는 죽은 의식(嚴式) , 도녁의 교회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변모의 산에서 예수의 영광의 체 j 

I .體)를 흥숭하고그의 얄융 잘 들어라」고 하는 하늘의 소리를 찰 듣고 있마. 율업 자 모세도 갔고， 회 ! 
개의 선교자 옐리야도 갔다 이제 예수만이 남아 있다. 싱계명에 판심을 갖는 이상으로 그의 소리에 판 i 

! 성 을 가져 야 할 것 이 아닌가 ? 

하느넘 풋에 순응한 성요셉 I 

3월은 생요셉 성월이다 . 
사순철과 함께 지 내 는 성월이라 며처 기 억 하기도 건에 
지나가 어리고 만마. 그러냐 우리의 구원 사업에 충실히 
협력하셨고， 하느넙의 뭇에 가장 완전히 순웅했먼 성요 

셉을 잊어버려신 얀펀마 . 오히 려 성 요셉 의 모엽올 본말 
아 우리 도 하느닝의 돗에 순웅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. 

불명없이 에들레햄 까지 갔다. 요생은 아기 예수넙 이 태 
어나설 접도 찾을 수 없는 곤란한 처지였지 만 하느닝의 
성 리하섭에 불펑하지 않고 동굴을 찾아 아기 예수닝 이 

태 어나실 자리를 준비 했다 . 
예수넙 성 전 봉헌식에도 당신율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

을 얄았￡냐 충살히 율법을 지킨 것도 하느넙 의 뭇업을 
알았기 혜문이었다. 
에집트로 가게 되었음을 알았을 해에도 요셉윤 아우 
반운도 없이 혀났마. 여행의 어려웅， 타국에서 겪어야 
했먼 불형도 않았지만 천사의 얄립 이 있을 혜 까지 그 꿋 
에 머물렀다. 요생은 이런 지시블 여러 언 받A셔야 했 

성요셉윤 성모넙 마음A로 가장 위대한 성안이다. 그 

의 높은 완덕의 비결은 모든 것에 서 이랄하는 사량이 었 
마. 자기가 좋아하는 것 ， 자신의 경향에서 완전히 벗어 
나 하느닝 의 뭇대 혹만 하려고 했다 . 마리아와의 결흔도 
하느닝의 뭇임을 알자， 자신에 대한 하느닝의 계 획 야 이 
루어지도록 온순히 따랐다. 지만 언제냐 칩욱무로 말아들이 셨마. ι 

성요셉에게 심 각한 의운이 생긴 혜도 있었A냐 그는 

현영한 침묵무로 그 벤만을 마음에 풍고 있었고 천사가 
“다윗의 자손 요생 아， 우려워 말라”고 할 혜 까지 검품 
속에서 커다렸다. 천사가 이야기 할 r내에 도 요셉은 여러 
가지 질운을 할 수 있었우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. 천 
사의 말씀 안에서 하느닝의 뭇을 볼 수 있었기 혜운에 
다른 설명 이 필요하지 않았먼 것이다 . 마음의 영화를 찾 
은 요샘은 침묵 중에서 하느닝의 웃을 행할 뿐이었다. 
아우구스로 황제가 호구조사령을 내 렸을 해에도 아우 

학원생 수시 모집 (주·야) 
철저한 개안지도 

V . T.R로 산 교육화 

현대 0 1용학월 
천주시 서 노송동(중앙성 당앞) 

원장 : 김퍼l려|사 (금순) 
률 <!) 9206 • @ 5289 

口마춤 • 대여口 

심 부 의 집 
*웨딩드레스 · 연주복 · 
배 머 오촬영 · 혜액의상 · 

신부부케·야외활영 
판롱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

롤 @ 695 1 
정 입 기(논지노) 
최 영 자(헬헤 냐) 

에집트에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팔레스티냐 ~ 
로 돌아올 빼도 하느닝께서 지시해 주시는 지방A로 가 r 
기 위해 하느님께만 귀를 기울였다. 예수께서 나자렛숭 

서 사는 것이 당신 풋임을 얄게 해주셨을 때 요생은 아 
무 질운없이 순영합￡로써 쿠세주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 

지도록 했다. 요셉은 하느닝 손안에 들어 있는 지극히 옹 
순한 도구였다. 요생운 하느닝의 뭇을 이행한 성안。l 마. 

〈정성과 봉사〉 

금， 운， 보석 ， 시계 

곰 진 당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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탠장전문의 崔 昌 훌(루까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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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앙병리AI 입 ;윤 자 (룰라라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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二할찮깎S꽤다 

가족 

교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‘주판하고 있는 사회 복지를 위한 중요사업의 하나인 장애자 
사옥(지도l 지정환 신부)이 조용히 알천하고 있다 . ’ 

신체적인 장애를 신앙￡로 극복하고 어려운 신체적 여건， 그 냐릎대로 이 웃에 봉시-를 ; 
위해 오여진 〈하냐회〉는 (회원 85영) 우판십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꾸준히 ’ 
성장해온 것이다. 이들은 매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기도와 대화 속에 간단한 기 
술교육뿐 아니라 여러 프로그랩을 진행하고 있다. 특히 의지할 꿋 없는 장애자들을 위 
한 임시숙소 「우지개 가족」를 마켠하고 갚은 신앙 안에서 짜스한 정을 서로 나누고 있 
다. 
지역적으로 소외펀 장애자들을 위해서도 일일이 방운하고 기도와 위호를 나누는 이들 

*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나누며 우리들의 더 큰 판심과 후원의 아쉬움음 느낀다 

口무지개 

떼냐 사는， 
이향 신자들을 위한 새로운 판심이 크게 호웅을 얻고 있마 . 
고산본당(박 영준 신부)에서는 고향본당을 떼냐， 도시에 사는 본당 소속 노동， 근로 

신자들올 대상무로 정기적인 지역 오염올 갖고 있는데 도시라는 여건에서 신앙적 정 
착이 어려운 이향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목적 배려가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 정착 
을 품고 식어가는 신앙성을 추수려 주고 본당과의 유대도 앓지 않게 되어 좋은 효과를 
얻고 있다고 

특히 본당소속 공소의 젊은 신자들이 않이 살고 있는 서울， 대 천에서 그동안 2~3회 
이 오임을 실시해온 고산본당은 이 제 이 사업이 본당사목의 중&한 몫이 되고 있다고 
한다 . 이 향자들에 대한 이 런 사옥석 배려가 이제 본당차원에서 뿐 아니라 교구차원에서 
도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? 하고 생각해 온다. 

디 고향본당을 

천주교 서적 판매합니다 
(성 바요로출판사， 가롤렉 
출판사， 푼도출판사) 

군산양우당서점 
초·중·고 참고서， 신간 
서척， 기술서적，피아노 
교본 
주 박영곤(가브리옐) 
홈 62- 9 984 

군산， 군산고둥학교 옆 

나들이 미용실 
*신부화장 *드레스대여 

*사모관대 대여 
*부케 알선 *사진촬영 

이리경찰서앞(하야건물) 
용 2 -7901 

김 숙 자(실비 아) 

口숲정 이 명상 -“-“-“-“-“-“-“-“-“-“-“-“-“-“-“-“i、 、-“-“-“-“-“;

i 가난파 풍요로움 i 
? ‘맴이 가난한 것이 운제란다 

믿음도， 노래도， 이야기도， 웃음도 없는 것이 곧 가난이란다 

? 네가 믿을 하느닝이 없음이， 마읍에 부흩 노래가 없음이， 남에게 속삭여 줄 이 ; 
! 야기가 없음이， 낭에게 베풀 사랑이 없음이 ， 냥에게 던져줄 미소가 없음이 가난이 | 
i 란다” 
i 어듀 영화에서든가， 양지 바흔 즐당 옆에서 가난하게 떠 냐는 사랑하는 아들의 머 | 
i 리를 쓰마듬A며 일러주는 어느 어머니의 요습이 생각난다 
j 마음의 풍요로웅 바혹 그것 아닐까 ? 외적A로 가진 것 없어 가난할지라도 ! 

,;,i .i 풍요로운 마읍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. 

~ l 냐 때운에 낭이 기 빼할 수 있을 혜， 내 말 한 마다， 내 미소 한 조각， 내 몽짓 l i 합갖컴문에 냥이 기쁘고 즐거융마연 그것이 곧 주닝 이 바라시는 삶의 모숭이 아 | 
; 누가 가난하다고 마음 아프고， 누가 가진 것 없다고 손바닥 보이겠는가? 그 누 | 
i 가 냐는 결코 냐눠 줄것이 없다고 고개 젓겠는가 ? 

! 사순철- 무엇보다도 이웃과 나눔이 있어야 할 때이다 i 

li!f? 위-상 양 내 고~.21 원 、 :jJ;‘ @ 홍힘검사 내시경 및 초음파 검사시설완비 

ili ,r.11 전주시 고사동 1 가 184 
i 'r， 구역전오거리) 

;,’ 를 @g152.1 752 Y t우선 왼쭈 
판 위 상 양 (프링치스꼬 호영 농뭘 
J 김 병 t흐l ‘글 2t 2~) 협 

‘li ?: 

7 1-
[그 

듬J. 01 드즈 
ι: 도크 þ、

• 흔수 (호l갑. 수으1) 옷감 
• 명주.목화솜이불 전문 

‘· ’ --

‘ . 

교우분들께는 염가봉사 l 
전주 구 남부배차장(영심당한약방 영) 

. 조 성 순 (데레사) 

TEL. 2-7,203 

, 
、
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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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醫 교 구 소 식 : ‘t 
1 . 사제 연수회 : 3월 13일 오천 10시 30붐， 장소-가툴릭 샌타， 내용-해방신학 
캉사-항 세웅 신부· 이 영호 신부 

2. 사제 인사이동에 따라 교구 사제평의회 임월이 아래와 강미 임명되었읍니다 
제 3.:<] 구창-박 진향 신부， 대표-양 채철 신부， 제4지구 대표-이 성우 신부， 제5지구장-운 정현 신부， 
대표-박 성팔 신부， 신학교 대표-김 진석 신부. 교구와 지쿠를 위해 수고하시겠융니다 

3. 성소자 모임 (예비신학생) : 3월 17얼 오후 2시 , 장소-7r몰려 샌타 、
대상-고·대 ·일만 남자(사제성소에 판성있는 자) I 주제-믿옴의 성장 

4. 신학샘 ·성소자 부모 피정 : 일시 -3월 23일부터 . 24얼까지 ， 접수-3월 23일 오후 4시 
배상-신학생 성소자 부모 및 판싱있는 분， 주제 -주여 당신 종이 왔나이다. 
회>1]-1안당 4천원(부부 동만일 경우-6천원) 

4. 신앙대학 학생모집 
<D원서교부 및 정수-커간 2월 11일~3월 15얼， 장소-교구청 교육국(@0041~4) 
@퉁록금-학키 당 4만5천원(교채 비 , 특강비 포함) 3개월 분할 가능 
@개 캉-3월 18일 오후 7시 30분 

5. 제 7 기 예비자반 모집 : 금요얼 처녁 7시 30분， 장소-가폴력씬타 3층 강당， 운의처-교구청 교육국(@0041~3) 

6 . 연지동 본당 전화 심셜 : 정주 @0898 
7. 각지구 중 • 고 지도자 지구장 모임 : 일시 -3월 17일 오후 2시가폴릭 씬타 

i ‘ \ 

“안녕하십니까반갑습니다” 
캐나다 교포 사목을 위해 오랫동안 교구를 며냐 계셨던 김 영운(베네덕또) 신부넙께서 지난 2월 25얼 
귀국하시어 교구청 관리국장A로 부임하셨읍니다. 
다시 교구 중책을 맡으시고 수고하생 신부닙을 위해 기도중에 기억하연서 인사드립니다. 

전주시 진북2동 1144-1 숲
 -천
 

;ζ 

T 
주임신부 김 B등 

c:> 길 

겸 사도회장 김 -ι .. 
1. 미사시간 안내 

주얼 :새벽마사-6시， 공식마사-오전 10시 

어린이미시.-오후 3시， 저녁미사-7시 

영일 : 월요일-6시， 수요일-10시， 화·옥·금요일­

오후 7시， 토요일-오후 6시 30분 

2. 예비자교리 안내 

화요일 : 오천 10시 ξ깅체칠리아 수녀 

수요일 : 오후 7시 3않느이베로나카 수녀 

목요일 : 요후 7시 30분-남자만(본당신부， 이종욱) 

일요일 : 오천 11시-이에 로니카 수녀 

3. 모임 :<D꾸리아 월례회-오늘 공식미사 후 

ø성모회-다음주 공식미사 후 

4. 몸 판공일정 
φ서 신 1~5구역 • 어 은골-26일 

.:A:3 
。

회 사 무 실 

사 제 관 

수 녀 원 

@ 7 366 

@ 9 5 6 7 

@ 7 3 .6 6 교 

@진북2동 1~5구역 -27일 

@진북2동 6~10구역 • 동양아파트-28얼 

<D긍암1.2구역 • 진북1동 1.2구역 • 기타-29일 

@중·고 대학생 -30일 오후 3시 30분~6시 

@국민학생 -3 1일 오후 3시 30분~6시 

f 

5. 부녀 회 피 정 : 20일 오천 10시 시 작 

6. 애령회 부회잠: 고재권 형제 수고하시겠융니다 

7 . 미사안내 :금주-봉사푼파， 차주-구세주의 모후 

8 . 급추전려1: 해설-강원모， 독서·기도-이귀례·송숙지-

차주전례 : 해설갱원모 독서 7] 도-이규철 유회자 쩨l 
口 지난주 볼됨금 : 286， 700원 교무금 : 415， 810원 

*인 쇄 :전 추 보 팡 흩 판 사 를 @ 7 4 4 0 



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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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슐엉이전추교획 ). 

1. 블 싼공 잉 헝 ( 시 만 14 :00-18:00, 19:jO-ι0:30 ) 

가. 3휠 26 :1( 확) 서 신 1-5 구 연 • 어 올 끌 

나. 3휠 27 :J< 수) ~’북 2동 7-5우 연 

막• j 휠 28 :1( 북 ) 진북 2동 6-10구 연·동 앙아막E 

봐. 3 휠 29 ~I( 용 ) 를 한 1.2 구 연 , 관북 i 률 1.2 구 연 • - ",. .,’ 바 
아. 3휠 30 ~J( 호) 충·교. 대한생 15:30-18:00 

바. 3휠 37 잉( 잉) 욕 인 한센 - 15:30-18:00 

%% 샅교 얹음 : 캉교 대신 ~j-선뺑휘를(물 짙 。l 막 막음 으 로) 한가~I 악l 

승I~학시 ïl 바한 '-1 닥. 

2. 성추깐 예캘 ~% j휠 ξ9g! (용) 한스l gl 용혹 편교의 냥 

차. 성 ~I 추 응1: ←흘휠 31 응1 ( ~l) ( 란스I al 흘육 의 훌을 블 헌 한니 닥) 
IO~OO -성지축성‘ 정치행렬. 띠샤 

나. 성 육 요 밍 : 4-휠 4밍 ï. 19:30- 주 의 반잔 매 샤 

느 20:30-ι3:30 . - 성 혜 조 배 

닥. 성 픔 요 잉 4 휠 5 잉 ( 한 스l 밍 용 육 재) ï. 15:00 - 짐 작 가의 굉 

늬 19:30 - 수난 헌혜 
라‘ 경 료.1 옐 ~ 4쉴 b월 7‘ '5~DD - 명처l식 

L ‘ 2.D ~OO- 뷰활천 ðþ쩌.~‘ 각자경죠 ..<1 참 
마 .. lf-황 태축 gI : 4 휠 7 응，1( ~I) _ cl 사는 추 응I과 과음(교 밴성사:9:00-10:0이 

• 

3. 엉 셰 악! 

가. 유 아 세에스1 : 3.휠 30 ~I (1.) ,4:00 ., 나. 성안 세해신 4휠 6 잉 ( 맡) 75:00 

1 영세신정 : 3휠 31 응1 ( 믿) 까 ~I 사우 승1 에 (유 。j-~ 흥). ) 

느 한 교 4휠 2 잉(확) 20:00 

특 특 벙교 el : 3 휠 28 및(혹)과 j휠 jO ~I( 호)， 껴낸 cl 사후 

4. 건 진 센 4휠 21 잉 공 신 마 사종 

.‘ 
ï j-. 번 건 신 헝 4휠 g 잉 하~I 사무 싣 에( 영 세 증 영 셔 l 동 ~I 잔) 

대lf-.대요 선갱 (대상작 : 충 한생 이상) 
나. 번진 교 -1 4휠 13 응l( 호)， 4휠 15 ~J (휠) - 19 응1 (곰) 19:30 

타. 번진 앙교 4휠 20 잉(호) 19:30. 

~% cJ 사 예울 흔 닝l 함 전 ( 경 갱 λ~) 


